
LG화학, 신소재 상업화 성공했을까?
만도기계와 공동으로 열전도성 플래스틱 김치냉장고 적용성공 주장

LG화학(대표 노기호)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열전도성 플래스틱> 소재를 최근 수요가 급신장하고 있는 김

치냉장고에 첫 적용하는 등 금속을 대체하는 신소재로 활용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화학은 기존 플래스틱에 비해 5-100배까지 열 전달속도가 증가된 성능을 나타내는 <열전도성 플래스틱>

의 용도 개발을 위해 만도공조와 공동으로 성능시험을 마치고 김치냉장고의 주요 부품소재로 활용하는데 성공

했다고 10월30일 발표했다.

LG화학은 전도성 플래스틱의 김치냉장고 적용을 계기로 에어컨, 온풍기 등 냉열기기는 물론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의 구동부 핵심부품에 사용되던 금속소재를 빠른 속도로 대체해 연간 1000억원대로 추산되는 국

내외 잠재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김치냉장고의 내부케이스 및 커버 등은 기존 전통 김장독 소재인 옹기수준에 맞춰 최상의 김치발효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열전도성 플래스틱 소재를 적용한 결과 금속소재와

유사한 온도조절 기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열전도성 플래스틱이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몇개 소재기업에서 개발에 성공한 적이 있으나 LG화

학의 기술처럼 본격적인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열전도성 플래스틱 기술을 더욱 특화시켜 세계 일류제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열전도성 플래스틱은 금속소재에 비해 복잡한 구조의 성형이 쉽고 부식이 안되며 제조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 50%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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